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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불만족 및 신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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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성인 여성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만족, 신체자비 그리고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불만족과 폭식행동과 정적 상관을 신체자비와는 부적 상관을 나
타냈으며, 폭식행동과 신체불만족은 정적 상관을 신체자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 간에 관계에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불만족의 관계에서 폭식행동은 부분 매개하였지만, 신체자비는 신체불만족을
통해서만 폭식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ody dissatisfaction, body compassion, and binge eating behavior in adult women 
in their 20s and 30s an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binge eating 
behavior. Three hundred people were surveyed, and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obtaine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dy 
dissatisfaction and binge eating behavior, and binge eating behavior and body dissatisfac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dy compassi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binge 
eating behavior were examined to examine interrelationship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binge 
eating behavior, but body compassion mediated binge eating behavior only through body dis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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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SM-5(APA, 2013)에 의하면 폭식행동이란 일정한 
시간동안 유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양보
다 훨씬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먹는 것으로 음식 섭취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되거나 결핍된 것을 의미한다. 섭
식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은 비섭식장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할수록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1].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폭식행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보건복지
부 조사에 따르면,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 중 
여성이 약 15배 많았고, 이 중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하였다[2].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폭식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면 섭식장애 진단 가능
성이 낮아지고, 미치지 않으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3] 폭식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이를 위해서 폭식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날씬한 몸매의 미디어 노출이 이상적
인 체형으로의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며, 특히 여성은 이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체중 관리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
[4]. Stice에 따르면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자
극은 이상섭식으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5], 섭식장애는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압력은 섭식장애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폭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으로 신체불
만족을 들 수 있겠다. 폭식행동의 원인은 정서적, 유전
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7], 그중 심리적 요인이 이상 섭식태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심리적 부분
인 부정적 정서와 왜곡된 신체인지가 신체불만족 및 섭
식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
침한다[9]. 또한, 신체불만족이 가지는 정서적 특성은 자
기자비와 같은 이차적인 문제로 이어진다[10]. 자기자비
란,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겪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험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1]. 폭식행동을 보이
는 사람들은 정서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음식에 지나치
게 몰두하거나,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자기자비는 신체불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기자비 수준이 폭식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3].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자비가 폭식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자비를 주로 다루었는데, 자
기자비는 신체에서 비롯된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
든 경험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개인이 경험
하는 신체적 사건만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는 신체 영역에 초점화된 신체자비의 변인을 사
용하여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폭식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
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예방을 위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기제에서 신체불만족과 신
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폭식행동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적 개입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Serial dual mediation model).

2. 이론적 배경

2.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이 스펙’이라

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
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에는 친밀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정이며, 외모의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는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은 이에 더 취약하며[6], 외
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왜곡된 신체인지로 자체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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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확대시켜, 폭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1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음식에 
대한 몰두와 폭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2]. 이처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의 기준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그릇된 
섭식태도로 건강상의 큰 위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관
적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임
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만족, 
    폭식 행동간의 관계

폭식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가장 최근
에 제안된 이중경로모형에 있다. 이중경로모형은 Stice
가 제안한 모형으로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
력과 개인적 내면화가 신체 불만족을 초래해 부정적 정
서 및 섭식 절제 행동을 유발하고, 결국 폭식이 유발된다
는 것이다[15]. 이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경험하더라도, 
이상섭식 장애로 발전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폭식을 유발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분인 부정적 정서가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이를 뒷
받침한다[9]. 최근 선행연구에서 폭식행동을 보이는 사람
들은 자아 왜곡과 자기 비난적 태도가 강하며, 신체 이미
지 왜곡과 비만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3,16].

2.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만족, 
    신체자비, 폭식행동간의 관계

신체자비란 마음 챙김과 수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기
자비와 다차원적 신체상이 연결된 개념을 말한다[17]. 기
존 연구에 따르면 삶에서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이상섭식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신체자
비가 낮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도 민감하기 반응하기 때
문에 폭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반대로 자
기자비가 높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사
회적 평가에 대해 불안을 적게 느낀다고 보고되었다[19]. 
신체자비가 임상 장면의 개입에도 사용되었는데 자신의 
신체, 특히 체중과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마음 챙김과 
수용기반 치료를 받고 있던 40세 남성에게, 신체자비에 
초점을 둔 5회기 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결과 내담자
의 사회적 체형 불만 수준을 감소시켰고, 신체자비와 신체
상 유연성 그리고 신체 만족도를 증가시켰다[20,21].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폭식행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인 부정적 정서
로 인한 신체불만족과 낮은 수준의 신체자비가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방법
3.1.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20-30대 여성 300명이 대

상으로 인터넷 리서치 전문 회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
중 20대가 150명(50%), 30대가 150(50%) 이었다. 한국 
신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 중 정상체중이 
79%, 비만이 16%, 고도 비만 5%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경험 또는 시도 중인 응답자 
수는 85%로 보고되었고, 체형 불만을 갖고있는 응답자 
수는 70%로 보고되었다.

3.1.2 측정도구
3.1.2.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Heinberg 등(1995)[22]이 개발한 것을, 이상선과 오

경자(2003)[23]가 번안 및 타당화한 SATAQ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상선과 오경자[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9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892로 나타났다.

3.1.2.2 신체불만족 척도
Brown, Cash와 Mikulka(1990)[24]가 개발한 신체

불만족 척도는 총 69문항으로 신체상에 대한 인지적, 행
위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을 평가하는 10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있다. 10개의 하위 척도 중, 조선명과 고애란
(2001)[25]이 번안하고 윤지현(2005)[26]이 수정한 외모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차원인 외모평가 5문
항과 신체 부분 만족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
항으로 윤지현[2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4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893으로 나타났다.

3.1.2.3 신체자비 척도
Altman, Linfield 등(2017)[20]이 개발한 것을 이승

민(2021)[2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신체자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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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세 가지 하
위 요인은 탈융합, 보편적 인간성, 수용이다. 이승민[21]
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1
로 나타났다.

3.1.2.4 폭식행동 척도 
Smith와 Thelen(1984)[27]이 개발하고 Thelen 외

(1991)[28]가 개정한 것을, 윤화영(1996)[29]이 번안하
고 타당화한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이하 BULIT-R)을 사용하였다. BULIT-R은 총 
36문항으로 폭식을 측정하는 28문항과 체중조절 관련 
측정하는 8문항에서 본 연구는 폭식행동만을 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지애와 이주영(2016)[30]이 수정하여 
폭식행동 측정변수로 선정된 1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
록 폭식행동의 빈도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변지애와 이
주영[3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였고, 본 연구에
서는 .916으로 나타났다.

3.1.3 자료분석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먼저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하고, Process Macro 3.5를 통해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불만족
과 신체자비가 순차 매개를 하는지 알아보았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

만족, 신체자비, 폭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불만족
(r=.238**, p<.01), 폭식행동(r=.286**, p<.01)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체자비(r=-.240**, p<.01)와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체불만족은 폭식
행동(r=.388**,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신체자
비(r=-.568**,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
다. 폭식행동과 신체자비(r=-.456**, p<.01)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와 신체불만족이 높을수록 폭식행동은 증가하
고 신체자비가 높을수록 폭식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ariables 1 2 3 4
1 -

2 .238** -
3 .286** .388** -

4 -.240** -.568** -.456** -
*p<.05, **p<.01, ***p<.001 

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2. body 
dissatisfaction 3. body compassion 4. binge eating behavior

Table 1. Correlations among sociocultural attiudes 
towards appearance, body dissatisfaction, 
body compassion and binge eating behavior

4.2 순차 매개 모형 검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 불만족과 신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고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폭식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18, 
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B=.264, p<.001), 신체 자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체 불만족은 신
체 자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B=-.454, p<.001),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와 동시에 투입했을 때 신체불만족(B=.185, p<.05)은 정
적으로 신체자비(B=-.468, p<.001)는 부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1 2 B SE t R F
3 6 .318 .062 5.153*** .082 26.558***

3 4 .264 .052 5.097*** .080 25.979***

3
5

-.067 .039 -1.736
.330 73.074***

4 -.454 .041 -10.983***

3

6

.181 .058 3.108**

.257 34.075***4 .185 .074 2.513*

5 -.468 .087 -5.360***

*p<.05, **p<.01, ***p<.001 

1. Independent variables 2. Dependent variable 3.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4. body dissatisfaction 5. body 
compassion 6. binge eating behavior

Table 2. Dual mediating effects of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ssion

이러한 결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
의 관계에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의 순차적 이중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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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같
은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불만족이 
높을수록 신체자비가 낮아지게 되고 폭식행동이 증가한
다는 것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
록 신체불만족이 높아지면서 폭식행동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
체자비를 매개하여 폭식행동가는 경로에서는 신뢰구간 0
을 포함함으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신체자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폭
식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매개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Path B S.E t
Boot

LLCI ULCI
Total Effect .318 .062 5.153*** .197 .439

Total Direct Effect .181 .058 3.108** .067 .296
Total Indirect Effect .137 .036 .071 .210

Specific 
Indirect 
Effect

1→2→4 .049 .023 .008 .099
1→3→4 .031 .021 -.005 .069

1→2→3→4 .056 .017 .026 .094
*p<.05, **p<.01, ***p<.001 

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2. body 
dissatisfaction 3. body compassion 4. binge eating behavior

Table 3. Bootstrapping results of dual mediating 
effects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만족, 신체자비, 폭식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의 사이에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가 순차 매
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불만족, 신체자비, 폭식
행동은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
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와 폭식행동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던 결과
[5,12,14]와 일치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불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불만족에 기여한
다는 선행 연구[4,15]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자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이는 신체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신체
상 유연성 같은 적응적인 심리적 요소 수준이 높다는 선
행 연구[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체불만족은 폭식행
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상의 불만족이 폭식행동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선행 
연구[6,14]결과와 일치한다. 신체자비와 폭식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신체자비 수준이 낮을수록 폭식을 경험하는 정
도가 더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식행동의 
사이에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폭
식행동 사이에서 신체불만족의 간접효과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신체자비에 대한 간접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신체자비는 신체불만족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 때 신체
불만족을 기반으로 신체자비가 낮아지게 되면서 폭식행
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순차 매개 모형에서, 신체 불만족이 비교
적 더 중요한 기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동안 자기
자비와 폭식행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기자비가 높
을수록 폭식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31,32] 결과들도 있
지만,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연구[13] 결과도 있었
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 결과는 자기자비와 폭식행동 간
에 신체불만족이라는 제 3의 변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폭식행동
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상섭식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심리적 요인으로 신체불만족과 신체자비를 확인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폭식행동,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관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측정하는 자기자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개인에 있어 외모와 같은 신체의 다방면에 대한 태도
에만 초점화된 신체자비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확
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폭식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폭식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교육, 상담, 정서지원 프
로그램으로 신체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역기능적인 
신념을 기능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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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신체상에 대한 마음 챙김과 수용을 기반으로 한 수
용전념치료 둘 다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
로 왜곡된 신체인지와 역기능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인지
행동치료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가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
어, 응답자들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응
을 축소 및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
만 최근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과 폭식행동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남
녀 모두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이 심리적, 유전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
각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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